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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 차세대 독감백신 개발 추진
핵심기술인 세포주 확립 성공 … 500억원 이상 투입해 2014년까지 완료

갑작스러운 인플루엔자 대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차세대 독감백신이 국내에서 개발된다.

녹십자는 생산기간이 짧고 유정란이 필요 없는 차세대 세포배양 방식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에 본격 착수한

다고 4월6일 발표했다.

녹십자는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세포배양 백신의 핵심기술인 세포주 확립에 성공했다고 발표

했다.

지금까지 국내 공급된 독감백신은 모두 유정란에서 바이러스를 배양한 반면, 녹십자가 새로 개발에 나선 백

신은 기술적으로 더 진보한 차세대 백신이다.

세포배양 백신은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기존 유정란 백신에 비해 제조기간이 3-4개월로 짧으며 생산량이 유

정란 공급량에 의존하지 않아 보다 효율적으로 독감 대유행(팬데믹 인플루엔자)에 대응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달걀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다.

특히 증상이 위중한 조류독감(AI)이 유행하면 닭 집단폐사로 유정란 공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도 세포배양 백신이 팬데믹 대응에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술수준이 높아 현재 Novartis 등 일부 제약기업만이 상업화에 성공했다.

녹십자는 2010년 부수적인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11년부터 동물실험 등 비 임상시험을 시작할 예정으로

세포배양 독감백신 개발에 앞으로 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연구책임자인 녹십자 종합연구소 백신연구팀 안동호 이사는 “동물 세포주 확립은 세포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개발의 핵심기술”이라며 “기존 세포주의 단점을 해소하고 생산성을 높여 가격 경쟁력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

다.

이병건 사장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얻은 이윤을 세포배양 방식의 독감백신 개발에 재투자해 국민건강

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독감백신 시장규모는 30억달러 수준에서 연평균 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4/06>


